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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은 어떤 때 산성화 하나?
 화학비료를 주면 흙이 반드시 산성화 하나?  -

                                       농업과학기술원 자유게시판 홍종운 박사 글 인용

 화학비료의 사용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잘 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중 
가장 잘 못된 것은 화학비료를 쓰면 농지의 흙이 산성으로 변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농지 흙이 산성인 것은 그동안 농지에 화학비료를 많이 써왔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흙의 성질은 무엇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지에 대해 적절히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흙은 자연이 만들어낸 것이다. 흙의 주 원료는 바위가 부서진 입자들이고 부 원료는 자연
에서 살다가 죽어 흙으로 들어가 분해되고 남은 유기물이다. 따라서 흙의 성질은 그 흙이 
만들어진 곳에 있는 바위의 종류에 영향을 받고, 그 흙이 만들어진 곳에 많이 사는 생물의 
종류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자연 속에서 만들어지는 흙은 그 흙이 만들어지는 곳의 기후의 영향도 받는다. 비가 많이 
오는지, 건조한지, 추운지, 더운지에 따라 흙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 달라진다.

 흙은 또 어떤 위치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도 그 성질이 달라진다. 즉 비탈진 곳에서 
만들어졌는지, 높고 펀펀한 곳에서 만들어졌는지, 낮고 물이 고이기 쉬운 곳에서 만들어졌
는지에 따라 흙의 성질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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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의 성질은 흙을 만드는 재료가 한 곳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 즉 흙이 만들어지는 
데에 걸린 시간에 따라서도 흙의 성질이 달라진다.

 요즘에는 사람의 활동에 따라서도 흙의 성질이 달라진다. 예전에는 사람의 활동이 요즘처
럼 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흙의 성질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눈에 띌 정도가 아
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화학비료나 가축의 똥으로 만든 유기질비료를 않이 준 밭이
나 과수원의 흙은 그렇지 않은 흙에 비해 여러 가지 작물양분이 더 많이 들어 있고 염분이 
더 많이 들어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다.

 이처럼 흙은 여러 가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에 따라 성질이 달라진다. 따라서 어떤 
흙의 성질이 사람이 준 비료의 영향만으로 크게 변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
다. 

 예를 들면, 자연 조건에 노출된 흙이 산성화하는 것은 그 지역에 내리는 비의 양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크게 살펴볼 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생기는 흙은 산성흙이 되고 
건조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흙은 알칼리성 흙이 된다. 왜 그런가?

 먼저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 생기는 흙이 산성이 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흙은 비를 많이 맞으면서 만들어진다. 흙이 비를 많이 맞는다는 
것은 흙이 많은 양의 빗물에 씻겨진다는 뜻이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 자연 속의 빗물은 순수한 물이 아니다. 순수한 
물은 중성이지만 자연 속의 빗물은 순수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성이 아니다. 그렇다면 
자연 속의 물은 산성인가? 알칼리성인가? 자연 속의 빗물은 산성이다. 왜 그런가? 자연 속
의 공기에는 탄산가스가 있다. 그런데 그 탄산가스는 빗물을 만나면 빗물에 녹는다. 물에 
탄산가스가 녹으면 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물이 산성으로 변한다. 탄산가스가 많이 
녹아 있는 물을 탄산수라고 한다. 그런데 탄산수는 맛이 시다. 탄산수는 산성이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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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많이 오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흙은 빗물, 즉 산성인 물로 자꾸 씻겨지는 셈이다. 그
러니 비가 많이 오는 곳에 있는 흙은 산성이 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가 비교적 많이 오는 나라다. 한 해 전체로 따지면 비가 그다지 많
이 오는 편은 아니나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서 빗물(산성인 물) 흙을 씻어낸다. 따라서 우
리나라에 있는 흙은 산성흙이 될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앞에서 어떤 곳에서 만들어지는 흙의 성질은 어떤 한 가지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
이 아님을 이야기 했다. 어떤 곳에서 만들어지는 흙이 산성흙이 되는 데에 있어서 그곳에 
내리는 비의 양도 중요하지만 흙의 근본적인 원료인 바위가 어떤 성질을 갖는가도 중요하
다. 예를 들면 알칼리성이 강한 석회암 같은 것이 흙의 근본적인 원료일 경우에는 비가 비
교적 많이 오는 곳에서도 산성흙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흙의 근본적인 원료가 화강암이
나 화강편마암일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는 곳일 경우 성 흙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우리나
라에는 석회암은 그리 널리 분포하지 않고 화강암과 화강편마암이 더 널리 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산성흙이 많은 것이다.

 화학비료가 흙에 들어갔을 때 흙을 산성화할 수 있는 논거(論據)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분
명히 유안 같은 질소비료가 밭 흙에 들어가면 유안에 들어 있은 암모니아꼴 질소가 질산꼴  
질소로 변할 때 생기는 수소이온이(NH4+---->NO3- + 4H+) 흙을 산성화할 수 있다. 이것
은 흙이 비를 맞지 않는 실험실에서는 잘 관찰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는 화학
비료가 토양을 산성화 하는 정도는 빗물이 흙을 산성화하는 정도에는 비할  바가 못 되는 
것 같다.

 이 사실은 이제까지 비료를 준 적이 없는 흙과 비료를 오래 동안 주어온 자연 상태의 흙
의 산성정도를 비교해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농업과학기술원 토양관리과 연구진이 2003
년에 흙의 근본적인 원료인 바위의 종류가 다르고 토지의 이용형태가 다른 (비료를 주지 
않은 산지, 비료를 주면서 농사를 지어온 밭과 논) 전국 300 지점에서 흙에 대하여 pH와 
그 밖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조사하여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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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에서는 흙에 비료를 주었거나 주지 안 주었거나 상관
없이 흙은 알칼리성이었지만 화강암지대에서는 비료를 준 적이 없는 산지의 흙이 비료를 
주면서 농사를 지어온 농지의 흙보다 훨씬 더 강한 산성이었음을 밝혔다. (산지; pH 4.5, 
논; pH 5.7, 밭; pH 5.5 : pH 값 1 차이는 산성정도 10 배 차이임) (이 보고서는 농업과
학기술원 2003 농업환경연구. 262-269 페이지에 실려 있다.)

 우리나라 토양에 대해 바른 식견을 가진 이들은 모두 이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한다.  
우리나라 농지에 화학비료를 써온 것이 우리나라농지를 산성화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많
은 이들이 바로로 아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들은풍월을 바탕으로 화학비료를 
쓰면 흙이 산성화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끝)

♣ 여행은 인간을 겸허하게 만든다.

   세상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입장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인가를 실히 깨닫게 되  

   기 때문이다.

                                                           < 로스트 >


